
50년 동안 가사 불사에 매진해온 지상
스님(전통가사연구원장)이 전통 가사 모음
전을 펼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6
일~21일 종로구 관훈동 이형아트갤러리전
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태고종의 홍
가사 등 30여 점이 선을 보인다. 
지상 스님은 자신이 소속된 태고종을 비

롯한수많은가사를제작해왔다. 특히스님
은 가사의 통문을 유지하기 위해 재봉틀에
의뢰하지 않고 손바느질 제작만 고집해온
장인정신의 소유자다. 스님은“1962년 11
세 때 김을용 스님의 제자로 출가해 출가하
여 전통가사의 제작 기법을 9년간 사사하
여 양공(겵工·가사를 제작하는 스님)이 되
었다. 이후 가사 제작을 총괄할 수 있는 자
격을 갖춘 도편수로 인정받아 전국 태고종
사찰스님의가사를제작해왔다”고전한다. 
가사는 부처님이 수행할 때 몸에 걸치기

시작한 이래로 제자들이 이교도들과 구분
할 필요성이 생겨 불교적 의미를 함축한

형태로 제작했다. 이후 가사는 발우와 함께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법맥상속의
신표로서 승가의 전통적 상징물이 되었다.
지상 스님은“작은 혈흔에도 개인 고유

의 DNA가 들어 있듯, 전통가사인 홍가사
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유감없이 들어있
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교리 사상 문화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어느 불교국가
의 그것과 비교해도 단연 우위에 있음을
단언할 수 있다”고 전한다. 
스님 작품의 특징은 통문을 유지하기 위

해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한 손바느

질 가사라는 것이다. 스님은 회갑을 맞아
양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불설가사 공
덕경의 홍가사를 중심으로 보라색 괴색 등
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삼보명
(三寶名) 자수가사는 불ㆍ보살ㆍ경전ㆍ존
자의 상호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어 눈길
을 끈다. 
스님은“이번 전시에서는 가사의 9품계

(9조, 11조, 13조, 15조, 17조,19조, 21조, 23

조, 25조) 대의(大衣)를 비롯해서 마니가사,
5조(안타회), 7조(울타리)의 중·하의(中·
下衣) 등을 종류별 제작하였다. 또한 색상
과 소재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전
시한다. 또한 전시 기간에는 가사 제작 과
정을 직접 시연하니 관심 있는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오셔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02)736-4806

정혜숙기자 bwjhs@hyunbul.com

“50년 양공 수행 가사에 펼쳐져”

전남 순천 송광사(松廣寺)에는 불교
사(佛敎史)를 빛낸 보물 제 1043호로 지
정된 십육조사진영(十괯祖師眞影)의 진
영이 있다. 이 고승들의 진영은 가로
77.4㎝, 세로 134.8㎝ 로 제작기법이나
크기가 같아서 어떤 한 금어(갏魚, 승려
불화승)스님의 작품들로 보여진다. 
이들 중 특히 보조국사의 진영은 녹

색 장삼에 붉은 가사를 입고, 오른 손에
길고 가는 석장(錫杖)을 쥐고, 날카로운
선기(禪氣)를 지닌 눈매로 전면(前面)을
바라보고 있다. 이 16점의 진영(眞影)들
은 모두 정조(正祖) 4년(1780년)에 안치
되었다고 전한다. 모두 상태가 매우 양
호해서 조선중기의 고승영정들의 기법
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보물들이다. 
팔공산 동화사(桐華寺)에도 역시 보

조국사 지눌(知訥)큰스님의 영정이 성
보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한 동안 대구
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53호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0년에 보물 제1639호로 지
정되었다. 비단에 석채와 당채로 그려진
이 진영은 크기가 147.5㎝×79.3㎝ 로
송광사의 보조국사진영보다 약간 더 큰
영정이다. 
송광사의 진영과 특히 의상(衣裳)의

복식(服飾)채색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동일한 초본(抄本)을 기본으로 제작되
었지만 매우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필치
의 인물묘사와 담담한 채색의 옷의 색
깔 등을 볼 때 훨씬 연대가 올라가는 시
기의 작품으로 보조국사 진영들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오랜 것이다. 특히 채색의
질감(質感)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특히 동화사 사명당대장 진영(보물

제1505호)과 세부적인 표현감각과 필치
가 가장 유사하여 동일한 시기에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
은 다른 고승들의 영정들과는 다르게
보조국사가 앉아계신 의자는 나전칠기
(螺鈿漆器) 공예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의자다. 
우리나라의 다른 영정들이나 고승진

영들을 찾아봐도 나전칠기의자에 앉은
분은 보조국사가 거의 유일하다. 송광사
영정의 나전칠기 의자가 오로지 의자

판목(板木)의 넓은 부분에만 대충 목단
문(牧丹紋)이 묘사되어 있는 것에 비해
동화사 영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모란문이 판목전체를 꽉 채운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업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의자가 특별히 보조국사

를 위해 만들어진 의자라는 것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하단
에 다시 당초화문(唐草花紋)으로 정교
함을 더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문양은
앉아계신 등쪽의 판목에는 구갑문(龜甲
紋)을 넣었다. 
그렇다면 왜 구갑문을 넣었을까? 여

기에서 의자를 만든 장인이 보조국사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
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보조국사 주
변의 사람들이 보조국사께서 오래 오래
사셔서 불일(佛日)을 증휘(增輝)하시기
를 바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조국사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고

병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약을 썼으나
낫지 않아, 부친은 부처님 전에 기도했
다. “병만 나으면 자식을 부처님께 바치
겠사오니 제발 병만 낫게 해주소서”라
고 말이다. 이후 국사의 병이 깨끗이 낫
자 겨우 여덟 살에 종휘(宗暉)선사에게
출가하신 분이 바로 목우자(牧牛子) 지
눌 스님인 것이다. 
왜소한 모습의 보조 국사께서 커다란

나전칠기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의 배경
구갑문에서 스
님의 무병장수
(無病長壽)를
빌었던 제자들
과 불자들의 간
곡한 기원(祈
願)을 본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통해본상징과은유

동화사성보박물관장

“구갑문 배경에 무병장수 기원”

송광사진영과복식‘차이’

당초화문으로정교함더해

원력수생 해동불일 보조국사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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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성보박물관보조국사진영

3월의 봄날 전남 담양의 고즈넉한 대나
무밭을 걸어가는 한 승려의 손에는 스마트
폰이 들려있다. 어떤 문명의 힘도 닿을 거
같지 않은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개그 프
로그램을 보며 호탕하게 웃는 스님의 모습
은 유머러스 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다.
LG U+ LTE광고의 주인공은 바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젊은층과의 소통을 통해 대중
과 호흡하고 있는 미국 햄프셔대 종교학과
교수 혜민 스님이다. 
스님은 지난 3월 30일 광고비 전액인 4

천만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
다. 고즈넉한 산 속에 앉아 수행을 해야 할
거 같은 스님이 이렇게 세상으로 나온 이
유는 뭘까? 스님이 광고를 찍게 된 배경과
그 과정 앞으로 스님의 계획 등에 대해 들
어봤다. 
혜민 스님은 처음 광고 제의를 거절했지

만 주변의 설득 끝에 전액 기부를 목적으
로 광고를 촬영하게 됐다고 한다. “출판사
측에서 광고 에이전시(엘비스트)에서 출연

제의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려가
무슨 광고에 나가냐고 단번에 거절 했죠.
하지만 스님의 책을 펴낸 출판사 쪽으로
(광고 에이전시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해
달라는 연락을 해 온 모양입니다. 어차피
제가 나가지 않으면 스님처럼 분장을 한
배우를 기용하게 되는데 스님이 나가서 제
대로 출연료 받고 또 그 금액을 전액 사회
에 기부하면 좋은 일 아니겠다고 설득을
하더군요”
결국 스님은 기부라고 하는 보시행에 마

음이 가벼워졌고 광고 제안을 흔쾌히 받아
들였다. 
광고를 제작한 엘비스트 신혁 차장은

“이번 광고는 깊은 산 속 대나무 숲에서
LTE를 즐기는 스님의 모습을 통해 유플러
스의 앞선 LTE네트워크를 자신감 있게 표
현하고 하고자 했다”며“트위터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으로 최근 이슈
가 되고 있는 혜민 스님이 출연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해 스님을 섭외
하게 됐다”며 기획의도를 전했다. 
연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

에 대해 스님은“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
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이런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니 감독이 오케이 싸
인을 빨리 내려줘 촬영이 예정보다 빨리
끝날 수 있었다”며 뒷이야기를 전한다. 
엘비스트 신혁 차장은“스님으로서는 드

문 TV광고 촬영이라 촬영 전 제작진의 우
려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본 촬영에서는
전문 모델 못지않은 자연스러운 연기와 애
드리브 등 탁월한 현장 적응력을 보여줘
역시 신세대와 교감하는 혜민스님의 젊은
감각을 엿볼 수 있었던 촬영”이었다며 현
장 얘기를 전했다. 
요즘 인생잠언을 담은 혜민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쌤앤파커스)
은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SNS로 꾸

준히 대중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과 소
통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쉬운 언어
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무언가 큰 진리의 문을 열
어야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
대가 힘들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포교죠”
스님은 6월과 7월에 조계종 포교원과 함

께 마음 치유 콘서트를 개최 전국 대도시
를 순회한다. 스님은“대중들을 직접 뵙는
시간인 만큼 오시는 분들이 마음을 치유하
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 되었으면 한
다”며 바람을 전했다.  정혜숙기자

젊은이와 소통하는 혜민 스님 광고‘화제’

50여년동안손바느질로가사를만들어온지상스님이5월 16일부터전시회를연다. 사진은삼보
를자수로놓아만든홍가사

지상 스님 가사 모음전 5월 16일부터

9품계홍가사등30여점전시

광고료 전액 4천만원‘동행’보시

6월 포교원과 마음치유 콘서트

혜민스님은LG U+ LTE 광고에출연해젊은이와소통하는모습을보여줬다. 특히광고료전액은
‘아름다운동행’에기부해화제가되기도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①①

우우 창창 산산 업업

① 약쑥초 90cm  ×90㎝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약쑥초 돈타레 5.6∮×27㎝
④ 약쑥초 밀대 4.7∮×25㎝ ⑤ 약쑥초 1호 5.9∮×18㎝ ⑥ 약쑥초 2호 5.9∮×14㎝
⑦ 약쑥초 3호 4.7∮×13㎝ ⑧ 약쑥초 4호 4.7∮×10㎝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① 밀납초 90cm  ×90㎝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밀납초 돈타레 5.6∮×27㎝
④ 밀납초 밀대 4.7∮×25㎝ ⑤ 밀납초 1호 5.9∮×18㎝ ⑥ 밀납초 2호 5.9∮×14㎝
⑦ 밀납초 3호 4.7∮×13㎝ ⑧ 밀납초 4호 4.7∮×10㎝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⑩ ⑪ ⑫ ⑬ ⑭ ⑮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
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
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
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

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하도록설계되어있어법당및야외어디서나안전하게초공양
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연꽃밀납양초로초장엄을 할수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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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7.5 × 29cm

신제품 흑 룡 초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밀납양초 교체형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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